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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갤러리 3월 보도자료 

전시명 : 김혜순 브릿지 

장소 : 트렁크 갤러리 (Tel. 02-3210-1233) 

기간 : 2016 년 3 월 3 일 - 3 월 29 일 

참여작가 : 윤석남(화가), 박영숙 (사진가), 정정엽(화가), 권은선(영화), 윤희수(화가),  

류준화(화가), 방정아(화가), 김정욱(화가), 이피(화가). 김미루(사진가) 

웹하드 : trunkgallery / trunk1283 게스트 폴더 ‘내리기 전용’ 

 

미술인들의 시 낭독회 : 2016 년 3 월 3 일 19 시 

자유참가자들의 시 낭독회 : 2016 년 3 월 10 일 19 시 

 

트렁크 갤러리에서는 3 월 3 일부터 시인 김혜순의 시 낭독회와 함께 김혜순을 기리는 미술인들의 작품들이 같이 

전시 된다. 

시인 김혜순(http://www.poetkimhyesoon.com/)은 지금까지 11 권의 시집을 출간 했다. 올해 초 김혜순은 시집 

<피어라 돼지, 문학과 지성사>, 시산문집이라고 이름 붙여진 <않아는 이렇게 말했다 Thus spoke ‘don’t’, 

문학동네>, 곧 이어서 그녀는 <심장의 해변(부제, 서울, 사자의 서)>라는 장시(長詩)를 출간할 예정이다. 김혜순의 

시집은 영어, 불어 등 여러 언어로도 번역되었다. 

김혜순 시인과 미술인들과의 공동 작업은 우리나라 여성미술사와 민중미술사의 중요한 작업으로 자리 매김 된, 

1988 년 <우리 봇물을 트자>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트렁크 갤러리는 <김혜순 브릿지>전을 통해 1988 년부터 

연대해 온 미술인들이 2016 년 3 월 현재의 김혜순 시를 기리며 작업한 작품들을 트렁크 공간에 걸고, 그 곳에서 

김혜순 시 낭독이 진행되는 또 다른 경험의 시간이 될 것이다.  

김혜순의 시들은 무엇보다 가시적이고, 표피적인 여성성보다는 시라는 장르와 연계된 깊은 여성 존재의 인식을 

드러내는 시를 씀으로써 우리 미술인들(특히 여성 미술작가들)에게 깊은 인식적 변화를 유도하였다. 김혜순의 

시론집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연인, 환자, 시인, 그리고 너), 문학동네>은 여성 미술인들에게 어떤 개안의 

사건이 되는 저작이었다. 그리하여 트렁크 갤러리에서는 김혜순의 작업과 만나고 대화하는 전시를 기획하여 

개최하고자 한다. 아울러 2016 년에 출간된 김혜순의 시집들을 함께 읽는 시간을 통해 작금의 한국에서의 

시공간을 통과해 가는 ‘시적 사건’, ‘미술적 사건’을 경험해 보고자 한다. 전시된 미술 작품들 중에는 

김혜순을 직접 제작한 것도 있고, 김혜순의 시와 대화를 나눈 작품들도 있다. 트렁크 갤러리에서는 미술 작가들 

스스로가 작품을 전시함과 아울러 그들 자신이 김혜순의 시를 읽는 시 낭독회를 2 번에 걸쳐 작품들 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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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할 것이다. 이 전시를 통하여 한국의 지금을 이미지로 통과해 가는 시와 미술 작품이 대화하고 서로 스며드는 

현장을 목도하고, 기록해 두고자 한다. 

 

*참조 : 김혜순에 대하여(이광호, 문학평론가) 

 

김혜순이라는 이름은 하나의 ‘시학’이며, ‘김혜순 시학’은 하나의 공화국이다. 이 시학은 멈추지 않는 

상상적 에너지로 자신을 비우고, 자기 몸으로부터 다른 몸들을 끊임없이 꺼내왔다. 그래서 ‘김혜순 시학’은 

단지 여성시의 전범이라는 데에 머물지 않았다.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고 음모를 꾸미는 계모처럼, 두려움을 

뚫고 낯선 세계에 몸을 던지는 철없는 공주처럼, 그렇게 다른 시작의 순간들을 실행해왔다. 동시대의 

여성시인들이 김혜순 공화국의 시민들이었으며, 특히 2000 년대 젊은 시인들의 언술 방식과 김혜순 시학의 

상관성은 보다 긴밀해 보인다. 독창적인 상상적 언술의 가능성을 극한으로 밀고 나간 김혜순 시학은, 언제나 자기 

반복의 자리로부터 몸을 빼내 야반도주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움직이는 부재’의 흔적일 뿐. 그들이 경배한 

‘김혜순 공화국’의 자리에 김혜순은 없다. (이광호, <나, 그녀, 당신 그리고 첫> 중에서) 

 

            
 

윤석남, Poet H.S Kim 김혜순 Mixed Media 47x14x138cm 2002         내 친구들 My friends (김진숙 김혜순 박영숙 윤석남)                               

                                                                    46x23x4cm 나무 위에 채색 1992 박영숙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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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숙, 허난설헌으로 분장한 시인 김혜순 

Project for Money Reformation2 (Heo Nan Seol Heon) C-Print 120x83cm 2003 

 

 

 

 
정정엽, 당신의 첫,oil on canvas, 162 x 130 cm,2009 


